
1차관,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 접견(12.30.)
 

 

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.30.(월)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

다이 빙(戴兵)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, 한중

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 

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, 안정적인 발전 

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

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아울러, 김 차관은 내년 경주 APEC 

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·협력을 

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. 

다이 대사 내정자는 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

표하고,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부임하

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

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한편, 김 차관은 접견 계기,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

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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